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. 1. 19 선고 2014가단1257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재 판 경 과

전주지방법원 2017. 5. 17 선고 2016나1338(본소), 2016나2751(반소) 판결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. 1. 19 선고 2014가단12572 판결

전  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5. 12. 22.

판결 선고 2016. 1. 19.

주  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876㎡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1, 12, 14, 13, 11의 각 점을 순차로

연결한 선내 (L) 부분 3㎡ 지상 조립식 패널 창고 3㎡를 철거하고,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7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

청 구  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876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, 2, 3, 1의

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가' 부분 11㎡ 지상 창고 11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이  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 소유의 조립식 패널 창고(이하 '이 사건 창고'라 한다)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

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,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.

나. 판단

갑 제1호증의 1, 제2, 3호증의 각 기재,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

의하면,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, 피고 소유의 조립식 패널 창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

제2 도면 표시 11, 12, 14, 13,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㎡ 위에 설치된 사실을

각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(나) 부분 3㎡ 지상 이 사건

창고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(단, 피고가 위선내 (ㄴ) 부분 3㎡를 넘어 이 사건

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 중 위 선내 (L) 부분 3㎡를 넘는 부분은

이유 없다).

2.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 피고의 부 망 E이 1983. 1. 25. 익산시 F 대 349㎡를 매수하고, 그 무렵 위토지 위에 연와조

슬래브 지붕 단층 단독주택 93.72㎡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창고도함께 설치하였으므로, 소유의



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선내 (ㄴ) 부분 3㎡를 20년간계속 점유하여 2003. 1. 25. 점유취득시효가

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.

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망 E이 1983. 1. 25. 이 사건 창고를 설치하여

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

증거가 없으므로(오히려,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,이 사건 창고의 외부 형상을 보면 신축한 지 약

30년이 지난 건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),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

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안석






